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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사우디 “美기술로 원전 건설 원한다” 한국,

원전수출 또 물먹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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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 내용

□ 알팔리 사우디 산업에너지광물부장관은 최근 “우리는 미국 기술의

도움으로 원전을 건설하기를 원한다”고 말했음. 알팔리 장관은

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최측근으로 꼽힘

□ 韓․美․中 등 5개국 각축 벌이는데 사우디 실세 빈살만 왕세자

측근 ‘미국을 최우선으로 고려’ 발언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·한전 입장

□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 Team Korea는 사우디 원전 수주를 위해

최선을 다하고 있으며,

ㅇ 현재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는 현지화, 인력양성, 기술요건 등

사우디측 요구에 맞는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, 사우디측과 지속

협의중입니다.

ㅇ 향후 사우디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5개사 중

일부와 사업개발협약을 체결하고 ,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

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.

□ 상기와 같이 사우디 원전 수주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오는 과정

에서 동 기사 제목과 같이 “한국, 원전 수출 또 물먹나”라고 판단할

근거가 될만한 직접적인 사실․정황이나 사우디측의 언급은 현재

까지 없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산업부와 한전을 포함한 Team Korea는 향후에도 이란 핵협상이나

미국-사우디간 원자력 협정 체결 협상 등과 관련하여 나올 수 있는

각종 정무적 언급이나 외신 기사에 흔들림 없이, 최선을 다해

사우디 원전 사업 수주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* 참고로 동 기사에서 “우리는 미국 기술의 도움으로 원전을 건설하기를

원한다”라고 알 팔레 장관이 언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, 로이터 통신과 알

아라비아 보도의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.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김 진 과 장(044-203-5330)

최성준 서기관(044-203-5335)


